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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인슐린 가격 인하 및 가격 상한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반해 지난 1월 메디케어(Medicare)에 가입된 고령 당뇨환자 

약 400만 명의 인슐린 비용이 월 35달러로 상한선이 정해지면서 경우에 따라 월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22년에 통과된 기후변화, 의료보험, 인플레이션 대응 관련 법안

Ÿ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동 혜택을 모든 이들에게 확대할 것을 밝힘으로써, 미국 최대 인슐린 

생산업체 ‘엘리 릴리(Eli Lilly)’는 인슐린 가격을 70% 선으로 인하하고 이에 대한 환자부담금 

(out-of-pocket) 상한선을 35달러로 고정

Ÿ 다만 이 같은 비용 절감 정책의 수혜 정도가 인종에 따라 불균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흑인, 히스패닉, 미국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이 미국 백인보다 당뇨 비율이 높기 때문

      * ’18-’19년 간 미국의 인종 및 민족별 18세 이상 성인의 당뇨 진단율을 보면, △미국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의 14.5% 

△⾮히스패닉 흑인의 12.1% △히스패닉의 11.8% △⾮히스패닉 아시아인의 9.5% △⾮히스패닉 백인의 7.4%의 순

Ÿ 한편 州별 18세 이상의 성인 당뇨환자 비율은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13.4% △앨라배마(Alabama) 

12.7% △뉴욕(New York) 9.8% △코네티컷(Connecticut) 8.4% △콜로라도(Colorado) 6.6% 등

[White House, 2023.03.02.]
 

미 Chroma Medicine, 시리즈B 투자라운드 통해 후생유전체 편집 플랫폼 지속 투자

 게놈의학 업체 ‘크로마 메디슨(Chroma Medicine)’은 GV(Google Ventures)가 이끈 시리즈B 

투자 라운드에서 1억 3천5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해 후성유전체 편집 기술 투자 가속화

Ÿ 크로마의 치료 프로그램이 임상으로 이어지고, 회사의 핵심인 후성유전체 편집(epigenetic editing) 

플랫폼에 대해 지속적 투자가 가능

Ÿ 기존의 유전자 편집은 DNA를 절개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방식이어서 특정 리스크가 있는 

반면, 크로마의 단일 용량 후생유전체 편집기는 세포의 선천적 메커니즘을 활용해 유전자를 조절

Ÿ 이 방식의 특징은 △단일 플랫폼을 사용해 DNA 서열을 바꾸지 않고도 유전자를 정밀하고 지속적으로 

안정화․활성화․다중화 △파손 유도 돌연변이나 한 염색체의 일부가 다른 염색체로 옮겨지는 현상인 

전좌(translocation) 발생을 방지 △동시 편집에 대한 횟수 제한도 제거

Ÿ 후생유전체 편집은 유전자 조절의 유망 분야로 새롭게 부상했으며, 특히 크로마의 기술은 개별 

및 다중 유전자의 발현을 지속적으로 조절해 중증질환자에게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공

[PR Newswire, 2023.03.01.; Fierce Biotech, 2023.02.2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3/02/fact-sheet-president-bidens-cap-on-the-cost-of-insulin-could-benefit-millions-of-americans-in-all-50-states/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chroma-medicine-secures-135m-in-series-b-financing-to-advance-breakthrough-epigenetic-editing-technology-and-expand-pipeline-of-durable-precision-genomic-medicines-301755416.html
https://www.fiercebiotech.com/biotech/chroma-bags-another-nine-digit-financing-taking-135m-series-b-bolster-epigenetic-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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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제너릭 경쟁 이슈 등 의약품 가격 관련 주요 이슈 검토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18회 의회에서 관심사가 될 만한 의약품 가격과 주요 이슈를 고찰

Ÿ (의약품 산업) △’20년 미국 외래처방약 지출 규모는 3,48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의료지출의 8.4%를 

차지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09-’18년 처방약 평균가는 메디케어 파트D(Medicare Part 

D)와 메디케이드( Medicaid)에서 하락했으며, 이는 저가의 제너릭 의약품 사용이 증대된 결과

Ÿ (제너릭 경쟁)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제약사에게 시장독점권(regulatory 

exclusivity)을  부여하며, 이 기간 해당 약품의 제너릭 및 바이오시밀러를 불허 △제너릭 의약품 

간 경쟁이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데, 제너릭 또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쟁 여부 및 시기는 해당 약품의 

지적재산권(IP)에 전적 의존 △결국 제너릭 및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들 간 경쟁을 유예시켜 약품 

가격이 높게 유지

Ÿ (가격 할인)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에 따르면, ’21년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에 기반한 

의약품 판매 규모는 약 440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의약품 시장의 7.2%를 차지

      * 340B Drug Discount Program: 저소득층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제공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CRS, 2023.03.01.]
  

중국, 화장품 관리감독 강화하며 함유율 포함한 원료 전성분 등록 의무화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23년 4월말까지 원료의 전성분을 등록할 것을 

화장품 회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업계는 이번 조치를 외국계 기업의 화장품 성분정보 전면 공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

Ÿ 중국 정부는 ’20년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를 약 30년 만에 개정하고 화장품 회사에 원료명과 

비율을 표시한 조합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원료제조 회사에도 성분비율 공개를 요구

Ÿ 이어 ’21년 1월 조례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고 경과조치 기간이 끝나는 ’23년 5월부터 모든 

화장품의 성분표시를 함유량이 많은 성분부터 순서대로 함유율까지 계산해 표시할 것을 의무화

Ÿ 현재 일본은 함유율 1% 이하 성분은 순서에 관계없이 기재하지만 중국의 새로운 규제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 화장품 회사들은 ‘모든 원재료의 비율을 명기하는 

것은 곤란하며 상품개발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

Ÿ 화장품 성분 정보는 기업이 오랫동안 축적한 기업비밀로 공개하면 중국기업에 정보가 전달되고 

동일한 품질의 화장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주요 화장품 회사들은 이번 

규제를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전이라며 반발 

Ÿ 중국 월경 EC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상품의 내용을 퍼센트로 표시하지 못하면 중국에서 

상품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시장 전용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를 피력

[日本流通産業新聞, 2023.03.19.; 読売新聞, 2023.01.04.]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2337
https://www.bci.co.jp/nichiryu/serial/4323
https://www.yomiuri.co.jp/world/20230103-OYT1T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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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6Kr연구원, ’23년 중국 제약 분야 전자상거래 B2B 산업 동향 분석

 중국 36Kr연구원은 △중국 제약 분야 전자상거래 발전과정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산업망 

및 시장동향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약 전자상거래 B2B 산업 분석 보고서를 발표

Ÿ 중국 정부의 ‘인터넷+’ 정책 추진 및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중국 제약 

분야 전자상거래 B2B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중

Ÿ B2B 시장 규모는 ’19년 1,000억 위안을 넘어선 이후 COVID-19의 영향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20년 1,723억 위안에서 ’22년 2,277억 위안까지 급성장

Ÿ ’22년 기준 제약 분야 전자상거래 채널 중 B2B 방식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며, B2B 전자상거래는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상품·정보·물류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유통 과정의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 효과 구현

Ÿ 또한 중국 상무부는 「14차 5개년 규획기간 의약품 유통산업의 고도화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21.10.)」에서 ’25년까지 의약품 유통산업 분야에 스마트화·특화·플랫폼화된 의약품 

공급망 서비스 기업 100곳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환경도 꾸준히 개선

Ÿ 거래플랫폼 구축에 이어 ‘의약품 거래 + 추가 서비스’가 가능한 백엔드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제약 

분야 전자상거래 규모는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 

[36Kr, 2023.03.02.; iResearch, 2022.10.28.]

이스라엘 Tel Aviv Unversity 등, 박테리아에 효과적인 mRNA 방식의 백신 최초 개발  

 텔아비브대학(Tel Aviv University) 연구진 등은 COVID 및 기타 바이러스성 병원균에 사용되었던  

mRNA 기술을 조정하여, 박테리아에 효과적인 mRNA 방식의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

      * 모더나(Moderna) 및 화이저(Pfizer) 백신 등 mRNA 방식의 백신이 갖는 이점은 친숙하고 효과적이면서도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이며, COVID-19의 경우 해당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발표 시점부터 백신의 임상시험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63일

Ÿ 동 백신은 단일 투여용으로, 실험을 통해 중세시대에 수백만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현재도 아프리카 

및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발현되고 있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쥐를 보호할 수 있음을 증명

Ÿ 연구진들은 동 백신이 급속 전염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에 의해 야기되는 

질환은 물론, 여타 질병에 대한 백신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

Ÿ 연구자들은 차기 연구 단계에서 황색포도구균이나 특정 저항성 연쇄상구균처럼 현재 일반대중과 

크게 관련된 박테리아에 초점을 맞출 예정

[Times of Israel, 2023.03.14.; News-Medical&Life Science, 2023.03.09.]

https://36kr.com/p/2153883523240200
https://report.iresearch.cn/report_pdf.aspx?id=4085
https://www.timesofisrael.com/israeli-scientists-produce-worlds-first-mrna-vaccine-for-bacteria/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30309/Researchers-develop-a-10025-effective-mRNA-vaccine-for-deadly-bacteria.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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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AI활용 방안 모색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도 AI가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환자부담을 줄이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려는 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

Ÿ GII Global Information에 따르면, 헬스케어 분야의 AI시장 규모는 ’21년 69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6.2%로 성장중이며 ’27년에는 674억 달러에 이를 전망 

Ÿ 영국 스타트업 Novoic社가 개발한 ‘Storyteller’는 AI가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인지장애를 탐지하는 

SW로, 스마트폰으로 약 10분간 진행되는데 짧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능한 상세하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음성이나 말하는 방법으로 미묘한 인지장애를 탐지

Ÿ 일본 텍트시스템즈(tect systems)社는 인지기능 지킴이 AI ‘onsei’를 제공중으로 앱 안내에 따라 

생년월일, 오늘 날짜와 요일을 답하면 음성으로 음성 특징량(기본주파수, 음원특성, 음색변화, 

등)을 추출하고 AI가 분석해 인지기능 변화를 체크

Ÿ 미국 스타트업 Neurotrack社가 개발한 앱 ‘Imprint Check-Up’은 시선추적(아이트래킹) 기술을 

사용해 인식기억과 해마의 기능저하를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며, 아직 실용화 전단계지만 도쿄대학 

병원은 얼굴사진만으로 건강한 사람과 인지기능 저하자를 구분할 수 있는 AI모델을 개발

Ÿ 헬스케어 분야의 AI활용 과제로 지적되는 정밀도가 해결되면 치매 스크리닝에 AI를 활용하는 

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으로 AI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발견·관리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AI활용 움직임을 주목

[SOMPOインスティチュート·プラス, 2023.01.31.; 時事メディカル新聞, 2022.11.22.] 
  

’22년 글로벌 의료기기 동향 및 분석

 글로벌 컨설팅기업 Roland Berger社는 ’18~’21년 글로벌 의료기기 분야 상장사 약 100개 사를 

조사하여 의료기기 업계의 발전 기회, 문제점 및 지역별 동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Ÿ 의료기기 기업은 제품 개발 및 서비스 방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의료시스템이 위기에 직면한 

COVID-19 팬데믹 시기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익 증가 양상을 보임

Ÿ 상장사 분석 결과, 매출액 중 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평균 8.5%)이 그렇지 않은 기업(평균 

6.5%)보다 뛰어난 실적을 보였으며, 평균 시가총액은 약 2배 수준

Ÿ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미국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본사가 미국에 위치한 

기업의 수익률이 타 지역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

Ÿ 한편 COVID-19의 영향으로 맞춤형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센터 및 체외진단 분야 기업의 

매출액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평균 수익률은 ’19년의 24.2%에서 ’21년 31.4%까지, 동 기간 

매출액은 연평균 23.4% 속도로 증가

[罗兰贝格, 2022.10.27.; Medical Device Network, 2022.12.16.]

https://www.sompo-ri.co.jp/2023/01/31/6772/
https://medical.jiji.com/column4/167
http://www.199it.com/archives/1564227.html
https://www.medicaldevice-network.com/features/2022-medtech-the-shadow-of-covid-19-lingers-over-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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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EU의 국경 간 의료 문제 재검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EU의 국경 간 의료지침(Cross-Border 

Healthcare Directive 2011/24/EU)을 10년간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환자에 대한 정보 및 

국경 간 원격의료 서비스의 문제 등을 재검토

Ÿ (국가 간 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필요) 지침에는 회원국과 회원국 대우가 충족해야 하는 

광범위한 정보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추가 이니셔티브가 필요 △국가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환자를 위한 필수 정보원으로서 역할수행이 필요

Ÿ (국경 간 원격의료) 국경 간 원격의료 규정은 여전히 미미하며, 원격의료에 대한 유럽 수준의 

법적 정의가 부족 △의료는 원격이 아니라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는 유럽 법률과의 호환성이  

까다로운 문제로 남아 있음

[EC, 2023.03.10.]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암 연구에 1천 8백만 유로 제공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는 ‘국가항암 

10년(National Decade against Cancer)’ 사업의 일환으로, 암 관련 주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천 8백만 유로의 기금을 제공할 예정

      * ‘국가항암 10년’은 암 연구 강화를 위해 연방교육연구부가 연방보건부(BMG) 등과 함께 ’19년에 착수한 사업

Ÿ (목표) △암 발현 및 전이 방식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이를 암 예방, 조기 탐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 △아울러 동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데이터는 여타 연구자들에게 개방

Ÿ (지원) △대학 및 일반 연구소, 기업에서 지원 가능하며 경쟁을 통해 선별 △지원자들은 제시된 

3대 주제별 난제 중 1개에 역점을 두되 연구의 초점을 분명히 명시할 것

      * 3대 주제별 난제로는 △(세포 조립의 후생유전자, 대사물질, 마이크로바이옴, 미세환경) 종양의 환경으로 종양의 경계 

영역을 분석하고 활용 △(세포 면역치료를 위한 임상 연구) 세포 면역치료의 임상 가능성 실현하기 △(전이) 암세포 

전이를 조기 탐지하고 치료

Ÿ (수혜 조건) △기금은 실험․이론․임상 5~9개로 구성된 연구그룹에게 제공 △선정된 연구그룹은 

과학적 연구 성과에 대해 외부 ‘과학감독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로부터 정기적 논평을 

받는 것이 필수 △감독위원회는 기금 제공자와의 협의 하에 지정

[BMBF, 2023.03.22.]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738&langId=en&pubId=8538&furtherPubs=yes
https://www.bmbf.de/bmbf/shareddocs/bekanntmachungen/de/2023/03/2023-03-22-Bekanntmachung-Gro%C3%9Fe-Fragen-Kreb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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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민건강보험 임상 전문직의 인력 상황  

 영국 정부는 NHS 인력 통계 개요를 제공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을 검토 

Ÿ (인력 계획) 영국 정부는 향후 5년에서 15년 동안 인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전문가 수에 대한 독립적으로 검증된 예측을 통해 NHS 인력 계획을 발표하기로 함 △’24년 

3월 말까지 5만 명의 추가 간호사 채용을 달성할 계획이지만,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Ÿ (결원과 이직) ’22년 9월 영국 NHS 전체에서 133,450개의 결원이 기록되었으며 이 중 47,500명의 

간호사 결원이 발생 △NHS는 내부 직원 ‘은행’과 외부 기관을 활용해 충원 

Ÿ (국제 채용) NHS 인력의 국제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5년 동안 외국 의대 졸업생의 수가 

40% 증가했으며, 2020/21년에는 신규 GP 연수생의 거의 절반이 외국 의대 졸업생

[UK Parliament, 2023.02.21.]
 

캐나다,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 조치

 캐나다 정부는 462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1,961억 달러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투자

Ÿ 자금 일부는 캐나다 건강 이전(Canada Health Transfer, CHT)을 통해 분배되고, 일부는 

지방정부와의 맞춤형 양자 협정을 통해 분배할 예정

Ÿ 통합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4가지 공통 건강 우선순위에 대해 주정부와 협력 △농촌 및  지역을 

포함하여 가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의료 종사자 지원과 백로그 축소 △양질의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건강관리 시스템의 현대화

Ÿ 연방 정부는 공통 지표를 측정하고 관리하여 △정기적으로 가정의 또는 전문 간호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캐나다인의 비율 △새로운 가정의,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에 대해 통합 청소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2-25세 청소년의 비율 △정신 건강 치료 

필요가 있는 정신 장애가 있는 캐나다인 비율 △자신의 포괄적인 건강 기록에 전자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캐나다인 비율 △환자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족 건강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건강 전문가(예: 약사, 전문의 등)의 비율 등을 확인

[Government of Canada, 2023.02.07.]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9731/CBP-9731.pdf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news/2023/02/working-together-to-improve-health-care-for-canadia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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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관광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수립

 인도 관광부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 및 웰니스 관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로드맵(National 

Strategy and Roadmap for Medical and Wellness Tourism)을 수립

Ÿ 전략의 핵심 내용은 △웰니스 여행지로서의 인도 브랜드 개발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생태계 

강화  △온라인 의료가치여행(Medical Value Travel, MVT) 포털 구축을 통한 디지털화 

△의료가치여행을 위한 접근성 강화 △웰니스 관광 홍보 △거버넌스 및 제도적 틀 정비 등

Ÿ 인도 정부는 2016년 11월 30일 e-관광 비자 제도를 자유화했는데, 현재 e-비자 제도로 이름을 

변경하여 해당 제도 안에 e-의료 비자와 e-의료 간병인 비자를 포함

Ÿ e-의료 비자 및 의료 간병인 비자의 경우 156개 국가에 도입되었으며, 3회 입국이 허용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Ÿ 인도는 ’20~’21년 의료관광협회(Medical Tourism Association)가 전 세계 46개 의료관광 

대상국을 평가한 의료관광지수(Medical Tourism Index, MTI)에서 10위를 차지

[Government of India 2023.03.20.;Drishti IAS 2023.03.23.]
 

UAE 부르질 홀딩스, 의료관광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대

 UAE 부르질 홀딩스(Burjeel Holdings)는 의료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의 IFEM Endo와 

협력해 아부다비에서 여성 전문 클리닉을 시작

      * Burjeel Holdings는 16개의 병원과 23개의 의료 센터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 / ** IFEM Endo(Franco-European 

Multidisciplinary Institute of Endometriosis Academy)는 프랑스 보르도에 위치한 자궁내막증 전문센터

Ÿ IFEM Endo Middle East Clinic을 아부다비의 Burjeel Medical City(BMC)에 설립하고, 이 

클리닉에서 자궁내막증에 대한 최소 침습 수술을 제공할 예정

Ÿ 클리닉은 청소년기 자궁내막증, 가임기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 및 생식능력, 자궁내막증 및 통증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고, 고급 자궁내막증 수술과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도 제공할 예정

Ÿ 또한 부르질 홀딩스는 최근 사우디 피트니스 체인 운영자인 리잼(Leejam)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종합 재활 및 스포츠 의학 시설 제공을 포함해 걸프만 전역에 걸쳐 60개의 클리닉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

Ÿ 이 합작 투자사는 먼저 다음 분기에 리야드에서 6개 센터를 구축하고 향후 12~18개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잼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

Ÿ 부르질과 리잼이 설립할 새로운 센터에서는 비타민 주입, 산소실 및 냉동 요법을 포함한 물리 

치료, 회복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LaingBuisson, 2023.03.01.; UrduPoint 2023.02.04.] 

https://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1908865
https://www.drishtiias.com/daily-updates/daily-news-analysis/national-strategy-and-roadmap-for-medical-and-wellness-tourism-1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uae-burjeel-expands-medical-tourism-offerings/
https://www.urdupoint.com/en/middle-east/burjeel-holdings-france039s-ifem-endo-par-1637074.html


8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3.04.10

말레이시아, ’22년에 총 80만 명의 의료 관광객 방문  

 말레이시아 헬스케어 관광위원회(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MHTC)는 ’22년에 

총 80만 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발표

Ÿ MHTC에 의하면 ’22년 4월 1일 국경 개방 이후 2사분기에 말레이시아에서 치료를 원하는 환자 

수가 67,813명으로 1사분기의 10,178명에 비해 약 7배 증가

Ÿ MHTC는 서비스 우수성, 의료 우수성 및 국제 브랜딩이라는 세 가지 포부를 가진 대표적인 의료관광 

병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관광 

원스톱 포털도 곧 론칭할 예정

Ÿ 이와 함께 국제 여행 에이전트들이 해외에서 말레이시아 헬스케어 에이전트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핵심 지식을 갖추도록 훈련 프로그램(Health Facilitator Training Programme)도 실시할 예정  

Ÿ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의 우수한 암 치료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회원 병원 네트워크에서 유방암 

환자에게 종합적인 치료 과정을 제공하는 31개의 민간병원을 선정

[LaingBuisson, 2023.03.01.; XINHUANET.com 2023.03.17.]
 

IFPMA, 새로운 팬데믹 대비를 위한 5가지 우선사항 제시

 국제사회가 공중 위생상의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장래 팬데믹 아키텍처를 논의중인 가운데 

세계제약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 IFPMA)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밝혀진 중요한 5가지 우선사항의 개요를 제시

Ÿ IFPMA는 이들 우선사항이 다음 팬데믹 발생 초기단계부터 건강의 공평성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며, 새로운 판데믹 아키텍처로 △새로운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접근 △시행착오를 거쳐 

창출된 지식재산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 가능해진 활발한 혁신환경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Ÿ 제약업계는 세계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COVID-19 백신, 치료법, 진단약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솔루션을 공유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할 것을 추천

Ÿ △새로운 팬데믹 대책을 위해 병원체와 유전자 정보에 대한 빠른 접근 보장 △팬데믹 대응 

초기 공평한 접근성을 구축해 저소득 국가가 장래 팬데믹 백신, 치료제를 쉽게 입수할 조치를 

마련하는 새로운 사회계약 형성 △새로운 팬데믹 발생 시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제조능력을 육성 △열린 국경과 무역제한 철폐로 세계 건강안보에 공헌하는 무역환경 지원 

△예방접종 포함 주요 보건시스템 기능에 투자해 장래 팬데믹을 예측·대응할 수 있도록 각국의 

지속적인 대응을 지원

 [日本製薬工業協会, 2023.02.13.; 毎日新聞, 2023.01.21.]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800000-medical-tourists-to-malaysia-in-2022/
https://english.news.cn/asiapacific/20230317/bbb41762d1744a33bf36d3a83a493c9a/c.html
https://www.jpma.or.jp/globalhealth/infection/pandemic_awareness/jtrngf0000001eqw-att/20230213_PR_Pharma_Five_Priorities_PPR_IFPMA_JP.pdf
https://mainichi.jp/articles/20230120/k00/00m/030/069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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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새로운 DNA 바이오센서로 강력하고 저렴한 임상 진단 가능성 확인

 정확하고 저렴한 디자인의 모듈식 DNA 바이오센서 칩은 바이오마커를 식별하여 고품질 진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모듈식 설계로 대량생산, 부품 재사용을 통해 비용 절감 가능

Ÿ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브라운 대학 및 프랑스 정부 연구기관 

CEA-Leti는 새로운 DNA 바이오센서를 개발, DNA 가닥과 장치 사이의 결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측정하여 바이오마커를 식별, 임상 진단에 활용

Ÿ 특정 DNA 단일 가닥과 특별히 결합하는 성질의 DNA 가닥인 ‘Probe(탐침자)’가 반응을 보이거나, 

Probe와 상보적인 유전적 서열을 가진 DNA 바이오마커를 만나 두 가닥이 결합할 때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이용하는 새로운 DNA 바이오센서 개발 

Ÿ 다음 연구단계로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다양한 DNA 서열과도 유사하게 작동하는 지와 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와 관련된 유전물질을 감지하는 센서의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

[NIST, 2023.01.24.] 

미 디지털 생물학,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의 시사점 연구

 유기체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DNA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시퀀싱 기술은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전자 염기서열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여 해당 유전자가 유기체 내에 어떻게 발현되는지 연구

Ÿ 민간기업 및 공공 연구단체는 대량의 유전자 서열 데이터를 생산하고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유전자 간의 관계를 발견하고 특성화하여 생태계 구성과 기능에 대한 이해, 새로운 종의 발견, 

기후변화의 역할 연구, 미래 전염병에 대한 관리, 농업 개선 및 새로운 생체 재료 발견에 활용

Ÿ 실례로 민관이 합심하여 △MIT와 Harvard는 매월 500테라베이스의 게놈 데이터 생성하고 △’18년 

미국 국립보건원은 100만 명의 임상, 생활, 건강기록 및 게놈 데이터 수집연구 프로그램 시작했으며 

△EMP(Earth Microbiome Project)를 통해 전 세계 미생물을 시퀀싱하여 Gene Digital Bioloy 

Atlas(디지털 유전자 지도)를 만들기 위해 20만 개 샘플 시퀀싱이 목표

Ÿ 미 백악관은 생명공학과 생물제조업 육성 관련, 5년 내 100만 종의 미생물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컴퓨팅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시퀀싱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물론, 중국의 미국기업 인수와 사이버 공격 등 사회 및 국가안보 차원의 우려가 현실화 

[CRS, 2023.03.23.]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23/01/new-dna-biosensor-could-unlock-powerful-low-cost-clinical-diagnostics
https://sgp.fas.org/crs/misc/IF123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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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 Cleveland Clinic에 양자 컴퓨터 설치

 대형 의료기관 클리브랜드 클리닉과 IBM은 ’21년 체결한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생물의학 연구를 위한 10년 파트너십’의 시작으로 양자 컴퓨터 설치

Ÿ IBM이 설치한 ‘IBM Quantum System One’은 IBM 외부에 설치된 최초의 양자 컴퓨터이며, 

향후 추가로 1대 더 제공할 예정으로 이번 투자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이 대학 2곳 및 3개 병원 

시스템과 공동으로 실행하는 3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Ÿ 바이러스 및 유전체학 연구를 가속,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간소화하고, 각종 질병에 적합한 새로운 

도구와 치료법을 개발하고, 공중보건 위기와 새로운 유행병에 대한 선제적 방법을 찾는 게 목표 

Ÿ 향후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양자 컴퓨팅 파이프라인 개발 △수술 후 

심혈관 위험에 대한 예측 모델 △AI를 적용한 게놈 시퀀싱 및 대규모 약물 표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색 △알츠하이머 및 기타 질병에 적합한 기존 약물 검색 등 실행

Ÿ 양자 컴퓨터는 단일 문제에 대해 여러 솔루션을 동시 테스트가 가능하고, 처리결과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며, 의학 연구 및 의약품 개발 프로세스를 훨씬 빠르게 진행하여 임상시험 

간소화로 수천억 달러의 절약이 가능

[Healthcare Dive, 2023.03.21.; IBM, 2023.03.20.] 

Teladoc Health, Livongo 인수로 ’22년 137억 달러 역사적 손실 초래

 텔레닥 헬스(Teladoc Health)의 적자는 ’21년 4.2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2년 매출 +18% 

증가(24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Livongo 영업권 상각 66억 달러, 2분기 30억 달러, 

4분기 38억 달러 상각으로 큰 폭 적자 시현

Ÿ 동사는 2002년 설립된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원격의료 및 가상 의료진단 회사로 ’20년 1월, 

병원 기반 원격의료 사업체 InTouch Health를 6억 달러에 인수하고, ’21년 8월에는 Livongo 

Health사를 18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기업가치 370억 달러의 대형 의료서비스 회사로 재탄생

Ÿ 그러나, 지난 1년간 주가가 절반이나 하락했으며, 2월 23일 동사가 4분기 매출이 +15%(YoY) 

증가한 6억 3,800만 달러라고 발표했으나, 오전 거래에서 10% 하락하는 등 시장 기대에 못 미침

Ÿ 동사는 지난 1월 비의료인력의 6%인 300명을 해고하고 합병에 따른 중복인력 제거하는 등 전사적 

구조조정하며, 매출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보다 균형 잡힌 접근방식으로 ‘지속적 마진 확대 경영 

방침’을 발표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사의 성장 전략과 고객들이 요구하는 다중 제품 통합, 가상 

및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라는 시장 상황과 동일하다고 판단, 향후 성장이 낙관적이라 발표

[Fierce Healthcare, 2023.02.23.; Healthcare Dive, 2023.02.23.]

https://www.healthcaredive.com/news/ibm-installs-quantum-computer-cleveland-clinic/645467/
https://newsroom.ibm.com/2023-03-20-Cleveland-Clinic-and-IBM-Unveil-First-Quantum-Computer-Dedicated-to-Healthcare-Research
https://www.fiercehealthcare.com/health-tech/teladoc-sinks-137b-loss-2022-tied-plummeting-value-livongo-acquisition
https://www.healthcaredive.com/news/teladoc-historic-net-loss-137b-2022/643213/


11

미국, 제약업계의 R&D 연구소 자동화 통해 생산성 크게 향상 

 글로벌 자문기관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Company)’에 따르면, 미국 제약업계 R&D 지출은 

’01년 400억 달러에서 ’19년 800억 달러로 2배 증대된 반면 동 기간 개발된 신약 수는 소폭 증가

      * 동 보고서의 원제는 ‘From bench to bedside: Transforming R&D labs through automation(벤치에서 

베드사이드까지: 자동화를 통한 R&D 연구소 혁신)’으로, 완전 자동화가 제약 R&D 연구소에 주는 이점을 분석 

Ÿ 제약업체가 R&D 자동화를 실현할 경우, 신약 출시까지의 소요 시간이 500여 일 앞당겨질 수 

있으며 개발비용도 25% 절감될 것으로 전망

Ÿ (처리량) R&D 프로세스가 단일 바이얼에서 1,536개의 실험을 동시 진행할 수 있는 마이크로타이터 

플레이트로 이동하면서, 처리량이 최대 100배 증가했으며 시료 및 시약 양도 90% 수준까지 저감

Ÿ (기록 디지털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등 디지털 기록보존 시스템이 실험실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잡았으며, 이로써 수기 작성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워크플로우 관리를 개선 

Ÿ (파트너십) 실험실 기술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제약업계는 연구소 혁신의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있으며, 제약업체와 기술 공급업체 간 새로운 파트너십이 가속화

[McKinsey&Company, 2023.03.08.; Accenture, 2021.10.25.]
 

영 NHS, 세계를 선도하는 가상병동 운영을 통해 연간 10만 명 환자 치료

 영국은 총 7,653개의 가상 병상을 포함, 340개 이상의 가상병동 프로그램(Virtual Ward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1월에만 58개소 개설

Ÿ ‘Hospital at Home’ 모델의 가상병동을 통해 환자는 자기 집과 같은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병원 수준의 치료를 받게 되고, 또 가장 시급히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필요한 병상을 

제시간에 확보해주어 환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임 

Ÿ 임상팀은 매일 앱, 웨어러블 및 기타 의료기기와 비디오 기술 사용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의 

회복상태를 쉽게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취약한 환자는 더욱더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게 가능해져, 응급입원 환자를 최대 1/5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추정

Ÿ 가상병동 세계에서는 의료진이 항상 환자의 검사 수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위안과 생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올바른 약과 가정 의료 용품을 제공하여 괴로움과 

고통을 완화

Ÿ 특히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이 아닌 집에 머물면서 우수한 치료를 받고 친숙한 

환경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기에 환자에 매우 유익

 [NHS, 2023.01.26.]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life-sciences/our-insights/from-bench-to-bedside-transforming-r-and-d-labs-through-automation
https://www.accenture.com/us-en/insights/life-sciences/from-billions-to-millions-transformation
https://www.england.nhs.uk/2023/03/world-leading-nhs-virtual-wards-treat-100000-patients-in-a-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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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일본, PHR의 네트워크화로 생활밀착형 서비스에도 활용

 최근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의 디지털화, 개인건강기록(PHR) 활용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정부시책을 

원동력으로 건강관리 등에 PHR을 활용하는 PHR서비스의 네트워크화가 진행

Ÿ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 복약이력, 본인이 매일 측정하는 바이털 사인 등의 건강정보인 PHR의 

네트워크화로 하나의 PHR이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가 효과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때로는 의료분야의 영역을 넘어 네트워크를 확장 

Ÿ PHR서비스는 이용목적별로 △개인의 건강증진이나 미용 △건강보험조합·지자체 등의 질병 예방 

및 의료비 억제 △생활습관병 등의 치료 보조 △재해·구급·감염증 대응 등으로 분류 가능

Ÿ PHR서비스가 기록·관리하는 데이터를 외부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제약, 의료기관 

등의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소매, 식품, 레저 등에 생활밀착형 PHR서비스에도 활용될 여지가 

생겼으며 이용자가 실감하기 쉬운 친근한 메리트를 제시하면서 건강관리를 유도  

Ÿ 현재로선 PHR서비스의 네트워크화는 서비스간 상호 운용성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보조를 맞춰 PHR서비스 자체도 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며 데이터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 

 [SOMPOインスティチュート·プラス, 2023.02.28.; 月刊事業構想, 2023.03.]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헬스케어 데이터 가치 향상을 위한 제언 발표

 일본경제단체연합회(経団連)는 정부의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 2022’에 따라 헬스케어 

데이터 이활용에 관한 제도를 검토중인 가운데 헬스케어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Society 5.0 시대의 헬스케어Ⅳ’라는 제목의 제언을 발표

Ÿ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Society5.0 실현의 다양한 주체가 데이터를 연계· 공유함으로써 가치를 

함께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데이터 이활용이 폭 넓은 사람들의 웰빙 

향상으로 이어져 큰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Ÿ 일본 정부가 의료DX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유럽이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유럽 헬스데이터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 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헬스케어 데이터 이활용 

기반이 되는 제도·구조 정비 △일본판 EHDS 정비를 축으로 한 제언을 정리

      * EHDS는 개인 및 의사가 해당 개인의 헬스케어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고 한정된 목적을 위해 본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된 헬스케어 데이터를 일정 심사 하에서 본인 동의없이 옵트아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

Ÿ 헬스케어 데이터 이활용 기반이 되는 제도·구조 정비와 관련해서는 △전국 의료정보 플랫폼 창설 △전자 

진료차트 정보 표준화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 프로그램 의료기기 실현을 촉구

 [日本経済団体連合会, 2023.02.14.; デロイトトーマツ, 2023.04.05.] 

https://www.sompo-ri.co.jp/2023/02/28/7068/
https://www.projectdesign.jp/articles/e0ab0b13-a0db-4f04-9a74-403814ee884f
http://www.keidanren.or.jp/policy/2023/009_honbun.pdf
https://www2.deloitte.com/jp/ja/pages/about-deloitte/articles/news-releases/nr202304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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